
                   화학시장 정보포털 - 켐로커스

Copyright ⓒ 2003 by CMRI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화학경제연구원

중국산 대신 소다유리 사용해야!
수입 컴팩트형 형광등 유리에 납 함유 … 환경 및 재활용에 치명적

중국에서 수입되는 컴팩트형 형광등 유리에 신경계에 유해한 납이 평균 11.4%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.

<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(집행위원장 김재옥)>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중국산 콤팩트형 

형광등 12개사 제품을 수거해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의뢰한 결과, 해당 형광등 유리에서 최저 10.8%, 최고 

12.4%의 납이 검출됐다.

이에 따라 인체 신경계에 치명적인 납 성분이 한해 240톤 가량 환경에 방출된 것으로 추산된다.

2002년 국내 유통된 컴팩트형 형광등은 전체 형광등 유통량(1억3000만개)의 24%인 3000만개로 이 가운데 

약 50%가 수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수입품 대부분은 중국산이다.

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소량 수입되는 컴팩트형 형광등은 전량 소다유리를 사용하기 때

문에 납을 함유하지 않고 있다.

<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> 측은 환경부와 형광등 생산자들은 2004년 이후 <생산자책임 재

활용제도>로 인해 폐형광등을 수거해 재활용할 계획이지만 납 유리를 사용한 형광등과 소다유리를 사용한 형

광등을 선별처리 하지 않는다면 파쇄된 유리는 전량 폐기해야만 하는 실정이며, 재활용 의미도 반감될 수밖에 

없다고 강조했다.

특히, 컴팩트형 형광등의 시장점유율이 현재는 24%에 그치고 있지만 매년 3%씩 증가하는 추세기 때문에 

형광등 유리의 납 함유량을 시급히 규제해야 하고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폐형광등 재활용을 위축시킬 

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도 가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.

형광등 이외에도 백열전등, 네온등 등에 광범위하게 납유리가 사용되고 있다.

납유리는 녹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복잡한 모양의 유리 성형제품에 많이 사용되지만 재활용이 힘들고 폐기

될 때 유해 중금속을 배출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소다유리 등 대체 유리로 이미 바뀐 상태이다.

그러나 국내에는 조명용 유리에 대한 중금속 함유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대체유리 생산기술이 개발됐음에

도 불구하고 중국 등에서 제조되거나 중국산 부품을 도입한 제품이 대규모로 유통되고 있다. <조인경 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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